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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벤처기업이 겪는 성장통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성장통이 발생하는 요인을 분석하여 벤처기업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

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평균복합성장률을 사용하여 추출한 경영성과와 성장통을 상관관계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부(-)의 관계

가 있었다. 성장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7개의 변수 중 CEO의 업무능력과 리더십, 조직 구조적 역량, 

조직 문화적 역량은 성장통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으나 분석요인 중 CEO의 업무능력은 성장통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이 일정한 

성장기에 들어서는 경우 CEO의 개인적 역량에 의존하기보다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기업의 관리역

량과 관련된 CEO의 강한 리더십 발휘와 조직구조의 적정한 편제 및 고객 지향적이고 책임감 있는 기업문화의 조성은 성장통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핵심주제어: 성장통, 벤처기업, 경영성과, 성장요인 

Ⅰ. 서론

1.1 연구배경

‘오스본 컴퓨터’는 1980년대 휴대 개인용 컴퓨터 시장을 발

견, 최초로 노트북 개념의 컴퓨터를 개발한 기업이었다. 혁신

적인 제품으로 창업 2년 만에 1억 달러라는 매출을 기록하였

으며, 1,000명 이상의 직원규모로 성장했다. 그러나 창업 3년
째 되던 해 외적 성장을 뒷받침 해줄 내부 인프라, 자금 및  

관리시스템의 부재로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데 실패하여 갑작

스럽게 파산하게 된다. 오스본 컴퓨터의 사례는 벤처기업의 

실패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로서 이후 ‘한 기업이 센세이

션을 일으키며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

라져 버리는 현상’을 ‘오스본 증후군’이라 부르고 있다.
많은 벤처기업들이 창업초기의 원대한 포부에도 불구하고 

오스본 컴퓨터와 같이 급격한 성장에 따른 내부 인프라의 부

재로 어려움을 겪거나 소멸하고 있다. 
특히 기술집약형 벤처기업의 경우 이와 같은 급격한 흥망성

쇠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벤처기업인증 기업(1999
∼2006년) 중 13,745개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전체 평

균 5년 생존율은 64.2%이었으며, 그 중 폐업벤처기업의 평균 

생존기간은 5.3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Lim et al., 2008). 
이러한 연구결과는 벤처기업이 초창기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을 하다가 일정기간에 이르면 도산의 위험이 고조된다는 

것이며, 기업이 이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결국 시장에서 도태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렇게 벤처기업이 성장기에 겪는 어려움을 Flamholtz와 

Randle은 성장기 아이들이 경험하는 성장통에 빗대어 ‘성장

통’(growing pains)이라 명명하고 있다(Flamholtz & Randle, 2000). 
성장통은 경영학분야에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개념정의가 되

지는 않았지만, 주로 기업이 창업하여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

타나는 여러 문제점들을 뜻하며 기업이 성장에 걸맞는 역량

이나 인프라를 갖추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성장통은 기업 성과와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연구되어, 
기업 성장 과정에서 성장통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관

리하지 못할 경우 위기상황을 야기하고 기업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Flamholtz & Hua, 2002).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도 벤처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벤처기업이 성장통

에 빠져 있는지 진단하고, 그 원인이 무엇으로부터 발생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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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파악하는 것은 성장통을 극복하는 방안을 찾는 지름길

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Flamholtz와 Randle을 비롯한 성

장통을 연구한 학자들은 기업이 성장통에 빠져 있는지에 대

한 측정과 그 처방에만 치중하여, 성장통에 빠지는 원인에 대

한 학문적 규명은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벤처기업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특성 중 어떤 요소가 성장통과 유의적 관계에 있는지 

살펴보고, 성장통과 경영성과와의 인과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통에 빠지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

를 마련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벤처기업에 대한 초창기 학계의 연구가 주로 벤처캐피탈과 

같은 금융정책이나 법적인 지원제도에 맞추어 졌다면 최근의 

연구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벤처기업을 바라보고 있다. 특히 

벤처기업의 성공 및 실패요인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이루어

져 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Han, 2003; Nam & Kim, 1998; 
Audretsch et al., 1997). 
그러나 요인분석을 한 연구들도 특정한 요소(창업자의 특성 

등)에 초점을 맞춘 것이 많았다. 또한 다양한 요인들로 벤처

기업을 연구한 경우에도 기업편람 등에 나타난 DB를 사용하

여 주로 회계적인 분석에 치우치거나 DB에 단순히 제시된 

창업자의 학력 등의 요소만 연구에 반영하여 실제 벤처기업

의 성장통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거의 없는 수준이다. 
최근 한국에서도 성장통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가 시도되고 

있으나 아직 그 연구가 일천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

되었다.
이미순(2008)에 의하면 성장통의 개념 규정에서 성장통의 발

생 원인을 관리(계획, 조직, 기획, 통제)역량의 부족에서 발생

하는 것으로 보았으면 이들 각각의 요소들이 성장통의 측정

변수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나, 실제 측정변수로는 기업가특

성, 리더십유형, 조직문화유형, 경쟁전략유형을 사용하여 성장

통 개념규정에서의 관리역량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성장통 측정 변수인 기업가의 특성에는 리더십의 유형이 포

함되어 설명될 수 있는데, 기업가특성과 리더십유형을 각기 

다른 측정 변수로 사용함에 따라 측정변수가 중복되는 문제

점이 발견되었다.
이진석(2008)에 의하면 기업이 성장통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사업의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법론(BMO)과 전략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성장

통에 대해서는 Flamholtz와 Randle의 기존 연구내용 외에 새

로운 내용이 없으며, BMO의 사업적합성평가 점수들의 부여

가 주관적이어서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이 성장통에 빠지는 요인을 

분석하여 학문적 모형으로 제시함으로써 벤처기업이 초창기

의 성장을 유지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지향점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이론적 고찰

2.1 성장통 이론

2.1.1 성장통의 개념

성장통(growing pains)이라는 용어는 만 3∼10세 사이의 아이

에게서 나타나는 무릎이나 허벅지의 통증을 말하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성장통의 추

정발병원인으로 일반적으로 뼈의 성장이 급속하게 이루어지

는데 비해 근육의 성장이 느리거나, 뼈가 자라면서 이것을 둘

러싸고 있는 골막이 늘어나면서 주위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학계에서는 성장통을 줄이기 위해 성장에 장애가 되는 음

식을 지양하고, 뼈와 근육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골고

루 섭취할 것을 권고하며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사라지는 것

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소아의 정상적인 성장 발육

을 위해서 의학적으로 적절한 사전 지식과 적극적인 대처의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다(Lee, 2002).
경영학분야에서도 성장통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특

별한 개념 정의 없이 단어가 암시하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

해 왔다.
그러나 최근 Flamholtz와 Randle은 성장통을 ‘기업성장과 조

직발전의 불일치(discrepancies)’라고 적극적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모든 조직은 정상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성장

통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성장통이 나타난다는 것은 조직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인프라(infrastructure)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조직이 성장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

라서 성장한 만큼 조직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시스템과 내

부구조를 새로 만들어야 하고, 만약 기업이 이를 무시하고 지

나칠 경우 기업은 실패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Flamholtz & Randle, 2000).
국내에서도 성장통에 대해 기업이 성장에 걸맞는 역량이나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경우 내부적․외부적으로 여러 가지 어

려움을 겪는 현상이라고 하거나(Flamholtz & Hua, 2002), 기업

의 성장과정에서 조직의 성장속도에 비해 관리역량이 따라가

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것을 성장통이라고 정의하고 있다(Han, 
2005). 

2.1.2 성장통에 관한 선행연구

경영학에서 성장통이라는 용어가 사용된지는 오래되었으나 

개념적으로만 이용되었을 뿐 실증연구는 미약한 상황이다. 그

동안 성장통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혹은 실증적으로 접근한 

선행연구를 해외연구와 국내 연구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Strauss(1974)는 사례연구를 통해 인간과 마찬가지로 기업도 

일정 수준 성장하면 환경이 바뀌면서 고통스러움을 느끼게 

된다고 주장하며, 일부 기업들은 이러한 고통을 슬기롭게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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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하지만 일부는 성장통을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마는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Hambrick과 Croizier(1985)는 기업수명주기상 급성장을 하는 

기업의 경우 빠른 순간 성장으로 인한 불평불만, 방향감각 상

실, 불충분한 기술과 시스템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새로

운 인력의 영입으로 인한 원활한 의사결정의 부재와 구성원

들간의 분열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Flamholtz와 Randle(2000)은 성장통을 기업성장과 조직발전의 

불일치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하고 기업의 대표적인 성장통 

징후 10가지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조직이 성장하는데 있어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성장통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해

법으로 시장수요파악,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 자원확보, 운영

시스템 개발, 관리시스템 개발 및 공식화, 공통적인 기업문화

관리라는 6단계를 통한 성공적인 성장전략을 제시하였으며, 
이때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처방도 각기 다름을 명확히 하

고 있다.
Flamholtz와 Hua(2002)는 성장통과 성과에 관한 실증연구가 

전무한 가운데 성장통과 성과와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를 시

도하였는데, 그 결과 기업의 성장통 수준에 따라 재무적 성과

도 달라져 상호 부(-)의 관계가 있음을 제시했다. 즉, 기업의 

성장통이 크면 클수록 경영성과는 낮아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성장통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를 살펴보면, 한정

화(2003)는 벤처기업의 급속한 성장은 기업의 사업성공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성장에 따른 문제점으로 부실한 기획서나 

제안서를 묵인하게 되고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무모한 

의사결정을 용인하는 우려를 범하기 쉽고, 의사소통이 어려워

져 리더십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관리능력의 부

재로 인력과 조직에서 문제점이 생길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손민선(2006)은 성장통의 다섯가지 징후로 1)영양불균형: 역

량별 자원투입의 불균형, 2)관절염: 조직간 협업의 실패, 3)사
고 장애: 전략 부서의 기능 마비, 4)시력 감퇴: 시장 및 고객

에 대한 예측력 약화, 5)무기력증: 현 사업에 안주를 제시하였

다. 또한, 성장통을 극복 혹은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내부 

역량의 균형을 맞추고, 둘째,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전사

적 이벤트 실시, 셋째, 성공 체험의 전사적 공유를 제시하고 

있다.
국내에서 성장통에 대해 직접적인 연구가 행해진 것은 이미

순(2008)의 연구가 최초라고 할 수 있다. 이미순은 기업이 성

장하면서 겪게 되는 성장통의 영향요인이 무엇이며, 이러한 

성장통이 기업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자 하

였다. 
이미순은 기업의 성장통이 크면 클수록 경영성과는 낮아지

는 부(-)의 관계에 있음을 지적하고, 성장통은 기업가의 경험

이나 리더십 같은 개인의 특성에 의해 좌우되기보다 오히려 

조직문화나 전략과 같은 조직특성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진석(2008)은 사례연구를 통해 성장통에 빠진 기업의 비즈

니스 모델 타당성평가(BMO평가)를 통해 기업이 앞으로 나아

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즉, BMO평가를 부진사업 3곳에 적용

하여 사업진행을 재검토하거나 사업추진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장통은 기업에 변화

가 필요하다는 일종의 경고라고 할 수 있다. Flamholt와 

Randle(2000), Flamholtz와 Hua(2002), 손민선(2006), 이미순

(2008) 등은 이러한 성장통의 징후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

다. 특히 Flamholtz와 Randle은 급격한 성장을 겪는 기업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성장통 징후들로 10가지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실증연구에서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Flamholtz & 
Randle, 2000; Flamholtz & Hua, 2002). 또한 이미순(2008)은 

Flamholtz와 Randle의 성장통 징후에 4가지 더 추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Flamholtz와 Randle의 연구(a~h)와 이미순의 

연구(i~l)를 반영하면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성장통 증상 중 

이들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중요하다고 판단한 3가지 증

상(m.n.o)을 추가하였다.1) 성장기 벤처기업에서 나타나는 성장

통의 증상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a. 직원들이 하루로는 시간이 모자란다고 느낀다.
가장 흔한 성장통 증상 중 하나로 직원들은 1주일 내내 쉬

지 않고 일하더라도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중

한 업무량과 심각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기저하, 높은 결근율, 생산성 저하, 높은 이직률과 이

로 인한 신규 직원 영입에 따른 비용증가를 유발시키게 된다. 

b. 예상치 못한 급한 일에 시간을 많이 빼앗긴다.
이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장기적인 계획이나 전략적 계획이 

없기 때문에 생기거나 혹은 계획을 세우는 사람보다는 앞에 

나서서 일을 벌이는 사람을 더 존중해 주는 기업 풍토에 기

인할 수도 있다. 기업 전체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

른 채 하루하루를 때워 나가기 때문에 기업의 생산성, 효율성 

및 능률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c. 대부분의 직원들은 다른 직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자신의 업무가 뭔지, 그리고 다른 직원들의 업무와 어떤 관

계인지 잘 모르는 직원들이 많아지면 하고 싶은 일만 처리하

고 나머지 일은 미루어버리는 경향이 있게 마련이다. 이런 경

우에는 직원이나 부서들 간에는 책임 소재를 묻는 언쟁이 끊

이지 않을 것이고, 기업은 서로 배타적인 당파들의 싸움터가 

될 수도 있다.

d. 직원들이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를 모른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의 문제로 직원들은 기업에 ‘정

1) m항은 Flamhlotz & Randle이 사용한 성장통 측정 항목 중 ‘회사내에서의 자리에 불안을 느끼는 직원이 많다’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대체한 항목이
며, n항과 o항은 ‘회사가 성장하면서도 시스템에 의한 운영이 이루어 지지 않아 발생하는 성장통 징후‘를 확인하려 추가한 설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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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이 없다고 불평하게 되고, 경영진이 기업의 방향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갖거나 또는 경영진조

차도 기업의 향방에 대해 모른다고 생각하게 된다.

e. 좋은 관리자를 찾아보기 힘들다.
기업이 일 잘하는 직원들(영업담당이나 사무직)은 관리자로

서도 유능할 것이라고 판단해 승진시켰기 때문에 일어난 문

제일 수 있다. 그러나 그 두 가지 역할은 완전히 서로 다른 

능력을 필요로 하며, 일 잘하던 직원이라고 해서 적절한 교육 

없이는 유능한 관리자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관리자들

은 회사를 대표하거나 여러 부서의 활동을 조정하는 일에는 

능력이 부족하다.

f. 혼자 해야만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직

원이  많다.
각자의 역할과 책임 및 각 역할 간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직원들과 부서들은 일이 누구 담당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처리해버린다. 혹은 책임을 다른 직원이나 부서에 

떠넘기려고 했을 때 일어날지 모르는 감정적 대립 때문에 그

냥 혼자 알아서 처리하기도 한다. 이런 마음가짐 상태에서 각 

부서들은 서로서로 고립되며 팀워크는 당연히 약해질 수밖에 

없다.  

g. 회의는 시간낭비라고 생각하는 직원이 많다.
성장하고 있는 기업은 보다 나은 협동과 정보 교환을 위해

서 회의가 잦아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런 회의는 단순한 토

론에 그치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회의 계획안도 없고, 
정해진 사회자도 없는 상태에서 회의는 그저 어수선한 자리

일 뿐이며, 결정도 내려지지 않고 끝없이 길어지기만 한다. 
그러므로 직원들은 지치게 되고, 회의는 시간 낭비라는 생각

을 갖게 되는 것이다.

h.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드물며, 세운다 해도 사후 관리가 

안 되어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계획이 세워진 후에 그것을 실천에 옮길 후속 조치가 없다

는 것이다. 계획의 중요성을 실감한 기업은 계획 수립 시스템

을 도입해 경영계획을 세우지만 막상 수립한 계획을 실천에 

옮기지는 않는다. 또한 계획을 모니터하기 위한 시스템이 개

발되지 않아서 실천에 옮겨지지 못하거나 직원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모니터하며, 평가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받지 못하

는 경우도 있다.

i. 회사분위기가 안정되지 못하고 산만하다.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 의욕은 있으나 인사·원가·구매 

등에 관한 체계화가 미처 구축되지 못하면서 개인역량 등의 

한계로 인하여 더 이상 실행되거나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 또한 개발 계획서에 의존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면서 시행착오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일의 진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회사분

위기가 매우 산만하고 안정화되지 못한 특징을 보이게 된다.

j. 사장 지시가 직원들에게 한번에 이루어 지지 않고, 반복 

지시되고 중복 체크(cross check)해야만 한다.
사장의 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드백(feedback)이 없어 

반복지시하고, 중복체크 해야 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발생

한다. 이는 주관적 판단 하에 자기중심적으로 일처리 하는데

서 기인된 것으로 기업 초기에는 기업성장에 도움이 되는 부

분이었다. 그러나 기업 규모가 커지면서 점차 시스템을 갖추

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에서의 행동방식에 익숙해

져 변화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k. 불필요한 곳에 회사경비를 많이 사용한다.
관리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제품품질과 관련된 

크고 작은 실수들이 빈번히 생기면서 불필요한 경비들이 발

생한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품질에 대한 신뢰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기업 입장에서는 불량제품들을 수거하고 사후 처리

하는데 모든 기업의 역량이 투입되다보니 정작 매출에 전념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초래되기도 한다. 

l. 업무수행 시 신․구 인력 간의 마찰이 종종 발생된다.
기업성장과정에서 기업 규모에 적합한 역량을 갖춘 사람들

이 대거 유입되면서 기존 인력과 신규 인력간의 역량 차이로 

인한 갈등과 부조화로 인하여 조직 관리에 심각한 문제점들

이 노출된다. 기존 인력들에게는 실력 차이로 인한 의지나 자

신감 등이 결여되고, 위축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 

m.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나 말을 자주한다.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새로운 업무분장에 따라 책임과 권

한이 바뀌게 되어 기존에는 회사의 핵심이라고 생각되던 직

원들이 소외감을 느끼게 되면서 회사에 대한 몰입도가 떨어

지게 되어 이직을 고려하게 된다.

n. 회사규정이나 운영방안 등에 불만이 많다.
기업이 소규모로 출범할 당시에는 회사운영과 관련된 규정

이나 규칙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

나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사람에 의한 운영이 아닌 규칙(rule)
에 의한 경영을 위해서 회사규정이나 운영방안을 마련할 필

요성은 커지게 된다. 그러나 직원들은 자신들을 규율하는 새

로운 규칙들이 생겨나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고, 불만을 가지

게 되는 경우가 많다. 

o. 신입사원인 경우 충분한 교육 없이 혼자 업무를 파악하

고 회사에 적응한다.
기업이 성장함에도 신입사원들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

어 지지 못하고 기업이 출범하던 때와 같이 직원들의 개인적

인 역량에 의존하는 경우 업무의 효율성은 떨어지게 된다.

2.1.3 성장통과 기업성장의 관계

창업 초기 기업은 기업가를 중심으로 단순구조의 경영형태

를 보이지만 성장하면서 조직, 관리과정, 시스템, 의사결정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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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 더욱 복잡해진다. 따라서 성장하는 속도만큼 관리시스템

이 구축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이 시기에 성

장통은 더욱 커질 수 있으며, 성장속도가 빠른 벤처기업일수

록 그 현상은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기업이 발전하면서 

각 부분별로 조직구조를 갖추고 경영활동을 하는 과정이 필

요한데 이 과정에서 관리역량의 불균형적인 발전이 있을 때 

성장통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Lee, 2008).
Flamholtz와 Randle(2000)도 조직 발전 단계 중 1단계(뉴벤처

의 창설)와 2단계(사업확장)를 신진 기업시기라고 하고, 3단계

(경영의 전문화)와 4단계(조직의 강화)를 전문적인 경영기업의 

시기하고 하면서 신진 기업경영과 전문 경영은 질적으로 차

이가 남을 지적하고 있다. 전자는 비공식적이고 제대로 된 시

스템이 없으며 자유로운 분위기를 나타내는 반면에, 후자는 

보다 형식적이고 잘 개발된 시스템이 존재하며 사내 질서가 

분명하고 이윤지향적이라고 하면서 한 기업의 조직이 그 다

음 단계로 넘어갈 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고 한다. 특히 2
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갈 때 성장통이 주로 발생한다고 하면

서 효율적인 운영시스템과 조직구조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

다.
Flamholtz와 Randle은 1단계와 2단계에 있는 대다수의 기업

들을 보면 기획, 통제, 관리자 양성 등이 임시변통적일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조직 구조도 사실상 없는 형편이라고 하면

서 직원들과 각 부서는 그날그날 닥치는 일들을 처리하느라 

바빠서 상황에 따라 회사 시스템을 수정하는 경우가 빈번하

다고 한다. 신진 기업 단계에서는 그런대로 문제가 없었던 비

공식적인 업무처리 방식도 성장 3단계에 이르면 더 이상 통

하지 않는다.
2단계에서의 급속한 성장 때문에 일어난 성장통이 심화되면

서 경영진들은 회사에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필요

를 인식하게 되고, 이것이 기업이 3단계로 진입하기 시작한다

는 신호라고 한다. 
기업의 성장기에 일어나는 이상의 다양한 변화들은 기업 내 

인프라가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기업 내 성

장통을 증가시킴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장통의 원인을 찾아

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을 위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2.2 벤처기업의 특성에 대한 연구

벤처기업의 경우 지식·기술 집약적 제품의 생명주기가 짧고, 
제품시장이 급변한다는 특성으로 인해 고위험성이 내재되어 

그만큼 위기의식 아래 속도감 있고 역동적으로 운영되는 특

성이 있다(Ha & Kim, 2005). 벤처기업의 성격을 가장 잘 나

타내는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 

2.2.1 CEO의 특성

벤처기업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 가운데 하나가 CEO의 특성

이다. CEO의 특성이 기업의 성장에서 중요하게 인식되는 이

유는 CEO가 기업문화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영구불변한 

특성으로 광범위하게 인식된다는 점이며, 두 번째는 투자자와 

그 외 사람들이 CEO의 특성을 평가함으로써 신규 벤처기업

의 잠재성을 평가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투자할지 말지 여부

에 관하여 벤처투자자에 의해 이용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중

의 하나가 CEO의 능력에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규 창

업은 도전적인 과정들의 연속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CEO가 중요하게 인식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Bruyat & Julien, 2000). 
이러한 벤처기업 CEO의 특성으로는 일반적으로 변화를 좋

아하고, 안정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위험을 선호하며(risk-taker) 
진취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대부분의 벤처기업가들

은 급변하는 환경에 잘 적응해 나가기 위하여 환경에 맞게 

자신과 기업을 변화시키며, 조직원에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는 

적극적 성향을 그 특징으로 한다(Kim, 2009). 이상의 벤처기

업 CEO의 특성은 업무능력, 위기대응능력, 리더십에서 일반

기업과는 다른 특성을 나타낸다. 

a. 업무능력

CEO의 업무능력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항목으로 교육수준, 
연령, 창업이나 경영, 관련 산업경험 등이 지적되고 있다. 학

력에 관해서는 기업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지

배적이며(Sapienza & Grimm, 1997; Dolinski, Caputo, Pasumaty 
& Quazi, 1993), 특히 다른 사업부분 경영자의 학력보다는 벤

처산업 부분 경영자의 학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Birley & Norburn, 1987). 
또한 관련 사업의 경험이 풍부한 사업가가 성공한 경우가 

많았다(Roure & Maidique, 1986; Siegel, Siegel & Macmillan, 
1993; Barringer, Jones & Neubaum, 2005). 기존 직장과 현 직

장의 관련성이 높을수록 경영성과가 높고, 성장기업에서 근무

한 경험이 기업의 성공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

되고 있다(Roure & Keeley, 1990). 이러한 CEO의 관련 산업에

서의 경험은 한정된 자원과 역량을 보유한 기업에 기술 및 

제품, 시장에 대한 친숙함을 제공하고, 기술과 품질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와 위기 시 신속한 대응능력을 갖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기술개발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시행착오와 불필요한 혼선이 방지될 수 있다. 또한 기술과 기

술 인력에 대한 안목을 가짐으로써 제품 개발과 유능한 기술 

인력의 영입 등에서도 정확한 방향성과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급속한 변화와 혼란이 나타날 수 있는 성장기에 효과적인 업

무 수행을 돕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관련 지식에 대

한 용이한 접근과 제품유통, 고객 성향파악 등에서 상대적인 

우위를 가짐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고 업무추진에 탄력

성을 갖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b. 위기대응능력

벤처기업은 본질적으로 기술의 신규성과 새로운 노하우

(know-how)에 기초하여 생성되는 기업이므로 신규성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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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부담은 항상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벤처기업은 새로운 시

장이나 미성숙된 시장에 도전을 기본목표로 하기에 시장자체

가 생겨나지 않을 위험, 주로 CEO가 기술전문가이기에 자금, 
판매, 영업 등 경영관리에 위험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각종 

자원이 부족한 가운데서 출발하기에 경영실패에 직면할 위험

부담도 큰 것이 사실이다(Kim, 2004).
따라서 벤처기업이 처할 수 있는 각종 위험상황들에 적절하

게 대응할 수 있는 위기대응능력은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무

엇보다 필요한 능력이라 할 것이다. 벤처기업 CEO의 심리적 

특성으로 지적되는 성취욕구, 위험감수 경향, 무모함에 대한 

인내 등은 모두 위기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자질

을 내포하고 있다. 무언가를 이뤄내고야 말겠다는 강한 성취

욕구는 기업이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된다. Smith와 

Miner(1983)는 CEO의 성취욕구와 벤처기업의 성장률 사이의 

유의적인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c. 리더십

벤처기업의 경우 필연적으로 성공에 대한 희망과 동시에 실

패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출발하게 된다. 이러한 심리적 상태

는 CEO 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갖게 되어 CEO의 

강한 신념이나 가치, 명확한 비전 제시 등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할 것이다.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을 경우 

CEO의 리더십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구성원들

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다면 구성원들의 조직몰입도와 

업무효과가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변화가 많은 벤처기

업 성장기에 구성원들에게 비전과 사명감 제시 및 높은 기대

감 등을 전달하여 구성원들을 독려하는 것은 기업의 성장을 

위해 필수적 요소이다.

2.2.2 조직 구성원의 특성

성장통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직접 반응을 보이는 것이 벤

처기업을 구성하는 직원이라는 점에서 그들의 특성을 살펴보

는 것은 성장통이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하는데 무엇보다 중

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CEO에 관련된 연구들은 많으나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직원

들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는 않다. 
Gould, Weiner, Levin(1997)은 벤처기업 구성원들이 신기술에 

대한 학습, 중요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일하는 것, 업무수행

에 있어서 자치적 권한 부여, 의사결정권한의 공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타인과의 상호작용, 전반적인 기업 내 수행에 

대한 보상 등을 기업에 요구한다고 한다. 또한 Malos(1999)는 

벤처기업의 모든 구성원들이 혁신, 학습, 유연성, 권한위임, 
네트워크 형성, 그리고 독창적인 성과에 대한 보상을 중시하

는 특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즉, 벤처기업의 구성원들은 대규모 회사보다는 자유로운 분

위기에서 자신의 전문분야에 맞춰 즐겁게 일하기를 좋아하는 

특성을 보인다. 구성원의 잠재적인 창의성과 자발성이 중요한 

벤처기업에서 자율적인 직무수행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강조

되고 있다(Park, 2003).

2.2.3 조직 구조적 특성

벤처기업은 일반적으로 다른 기존 기업들이나 대기업과는 

다른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벤처

기업은 직무의 자율성이 높고, 명확한 부서 구분없이 프로젝

트팀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표준화된 절차나 규정

에 의하기 보다는 의사소통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Chang & Song, 2003). 벤처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간과

한 틈새시장(Niche Market)을 목표로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기업보다 생존의 불확실성이 훨씬 클 수밖에 없고, 이
러한 불확실성은 벤처조직 전반에 그 나름의 조직특성을 부

여하는 요소가 되는데 이러한 이유에서 벤처기업의 조직구조

는 프로젝트팀과 유사한 특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Park, 
2003).
이처럼 벤처기업 조직은 불확실성, 불안정성이 일반적으로 

지배적인 분위기지만, 어떤 방식의 리더십과 조직문화가 형성

되느냐에 따라 이러한 조직 구조적 특성은 오히려 조직의 동

력과 혁신적 분위기를 제고시키는 바탕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벤처기업에서는 구성원의 전문가적 자율성을 살려주

면서 그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자율경영이 요구되어진다. 실증

적 연구에서도 참여적 경영과 낮은 의사결정단계, 그리고 낮

은 공식화와 수직적 차별화는 벤처기업의 성과와 정(+)의 관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Duchesneau & Gather, 1990).
그리고 인적자본을 통해 확보된 경쟁력은 다른 방법에 의해 

제고된 경쟁력보다 오래 유지되고, 경쟁업체가 모방하기가 쉽

지 않으며, 보다 장기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에 체계적이

고 미래지향적인 관리 계획이 필요하다. (Weon, 2007)

2.2.4 조직 문화적 특성

벤처기업의 조직 문화적 특성은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무척 

어렵다. James(1998)에 의하면 실리콘벨리로 대변되는 벤처기

업 문화를 관료조직적인 일반기업문화와는 완전히 상이한 조

직문화라고 하면서, 벤처기업은 아직 성장기에 있으면서 정형

화되지 않은 조직 문화적 특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벤처기

업은 대부분 자원과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구성원간의 신

뢰와 애정, 일에 대한 집착 등으로 출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

문에 특유의 가족적이고, 공동체적인 조직문화를 가질 수 있

기에 더욱 이러한 특성이 두드러진다(Choi & Kim, 2006). 또

한 자율에 기반한 권한의 위임은 자유롭지만 직무에 대해서

는 각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Kim, 2005).

2.2.5 기술·재무·기업경쟁 특성

벤처기업은 일반적으로 낮은 자본력과 높은 기술력을 바탕

으로 시장을 넓혀 나간다는 점에서 기술·재무·경쟁전략에서 

일반기업과 다른 특성을 나타낸다. 
Hobson과 Morrison(1983)에 의하면 성공적인 창업기업은 고



중소벤처기업의 특성과 성장통, 경영성과와의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벤처창업연구 제9권 제3호 (통권33호) 81

구 분 가   설

가설 1 성장통이 심할수록 경영성과는 떨어질 것이다.

가설 2
CEO의 특성(업무능력, 위기대응능력, 리더십)은 성장통에 유의적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조직구성원의 특성은 성장통에 유의적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조직의 구조적 특성은 성장통에 유의적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5 조직의 문화적 특성은 성장통에 유의적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6 기업의 기술․재무․기업경쟁특성은 성장통에 유의적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의 고품질 제품을 보유하고, 제한된 고객층을 대상으로 하

며, 높은 연구개발 투자 수준과 많은 마케팅 비용을 가진다고 

한다. 그리고 연구개발 투자는 전반적으로 경영성과에 긍정적

인 영향을 준다.(Lee, Lee & Kim 2008)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들의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의 투자율이 평균적으로 3%이하, 
많게는 3~5%를 투자하고 있는 반면, 벤처기업들은 기술력을 

경쟁전략으로 하기에 평균적으로 7%이상을 연구개발비로 투

자하고 있으며 많게는 20%이상을 투자하는 기업들도 있다

(Choe, Shin & Nam, 2000).
벤처기업의 재무적 특성은 이익잉여금의 규모가 작기 때문

에 상장기업이나 대기업에 비해 월등히 낮은 기업유보율을 

보이며, 부채비율 또한 이들 기업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Yoon, 1990). 이러한 특성은 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

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기업의 상황에 따른 유연성이 높고, 
내부자와 외부자간에 소유정보가 다르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리고 Porter(1980)는 벤처기업이 진출하기에 가장 좋은 산

업은 산업의 불균형이 심한 산업, 즉 신산업이나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산업, 또는 정보의 확산이 느린 산업과 기존 

업체의 보복조치가 약하거나 느리게 진행되는 산업이라고 한

다. 산업의 경쟁강도가 벤처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서는 경쟁이 많은 상태에서, 수요는 상대적으로 싸게 자원

을 획득하도록 돕는다고 주장하였다(Robinson & Fornell, 
1985). 그러나 Romanelli(1989)와 Roure와 Keeley(1990)은 경쟁

강도가 벤처기업의 성과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연구하고 있다. 

Ⅲ. 실증적 고찰

3.1 연구모형 및 가설

기업의 목표가 이윤창출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이라고 했을 

때 기업의 매출액 증가 등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조직

내부의 역량이 이를 못 따라가 성장통이 발생한다면 기업의 

성장은 지속될 수 없고, 최악의 경우 기업이 소멸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따라서 먼저 기업의 성장통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한 다음, 

그것이 경영성과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Flamholtz와 Randle (2000)의 연구와 벤처

기업의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종속변수인 성장통

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를 다음과 같이 추출하였다.
Flamholtz와 Randle(2000)은 성장통을 매출수익(revenue)과 내

부구조(infrastructure) 사이의 차이(gap)라고 표현하고 있다. 하

지만 Flamholtz와 Randle은 내부구조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내부구조를 측정할 수 있는 변수로 추출하고, 그 중 

어떠한 변수가 성장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

다면 성장통을 치유하고 기업이 성장하는데 정책적 방향설정

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성장통이 나타난다는 것은 조직이 가

지고 있던 기존의 내부구조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조직이 

성장했다는 의미이며, 성장한 만큼 조직을 뒷받침해줄 수 있

는 시스템과 내부구조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

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의 내부구조를 앞에서 살펴본 벤처

기업의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크게 CEO의 특성, 
조직구성원의 특성, 조직구조적 특성, 조직문화적 특성, 기타 

기업의 전반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재무․기업경쟁특성

으로 크게 5가지로 구분하였다.
또한 벤처기업의 특성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었던 CEO의 특성은 다시 업무능력, 위기대응능력, 리

더십의 3가지 변수로 구분하였다.

CEO의 특성

-업무능력

-위기대응능력

-리더십

조직 구성원의 

특성

성장통

조직 문화적 

특성

기술․재무․기

업경쟁 특성

조직 구조적 

특성
경영성과

<그림 1> 연구모형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표 1> 가설 설정

3.2 연구변수 : 변수의 조작적 정의

3.2.1 경영성과의 측정

벤처기업의 성과는 고위험 고수익이라는 사업적 특성과 다

양한 벤처기업에 일정한 조사지표를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하

다는 측면에서 경영성과 측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

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선행연구를 보면 주로 재무적 지표를 

통해 성과를 측정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보다 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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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성 항목 설문조항

Factor 1

 CEO의 
특성

업무능력 2-1,2,3,4

Factor 2 위기대응능력 2-5,6,7

Factor 3 리더십 2-8,9,10

Factor 4 조직 구성원의 특성 3-1,2,3,4,5,6

Factor 5 조직 구조적 특성 4-1,2,3,4,5,6

Factor 6 조직 문화적 특성 5-1,2,3,4,5,6,7

Factor 7 기업의 기술․재무․기업경쟁특성 6-1,2,3,4,5,6,7,8

적 지표를 사용해 벤처기업을 평가하려는 의도라 할 것이다. 
Flamholtz와 Hua(2002)는 성장통이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분석한 논문에서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변수

로 ‘%EBIT’(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es)를 사용하였다. 
즉, 세전영업이익의 비율로 기업의 성과를 측정한 것이다.
본 연구는 Flamholtz와 Randle(2000)의 성장통 개념에 충실하

게 기업의 성과를 매출수익의 증가추이로 파악하고자 한다. 
즉, 성장통이 매출수익과 내부역량사이의 간격(gap)이라면, 매

출의 추이가 낮아지거나 증가폭이 둔화된다면 성장통이 진행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된 기업의 5년간 매출추이를 연평균복합

성장률(Compound Annual Growth Rate)을 통하여 구하고자 한

다. 연평균복합성장률은 수년 동안의 성장률을 매년 일정한 

성장률을 지속한다고 가정하여 기하평균으로 성장률을 환산

한 것이다.
연평균복합성장률은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지만 외

국계 증권사들 사이에서는 기업의 매출성장률이나 펀드 투자 

수익률을 따지는데 많이 활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보

다 장기적이고 꾸준한 기업 성장률을 분석하기 위해서 활용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매출액의 변화추이를 연평균복합성장률을 통

해 구하여 성장통과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3.2.2 성장통의 측정

성장통은 위에서 살펴본 성장통의 징후를 통하여 측정하였

다. Flamhlotz와 Randle은 성장통의 징후로 10가지를 제시하였

으나 ‘회사 내에서의 자리에 불안을 느끼는 직원이 많다’는 

삭제하고, 대신에 제3자가 아닌 피설문자 자신이 어떻게 느끼

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나 말

을 자주 한다’로 추가하였다. 그리고 ‘매출은 계속해서 증가

하는데 이윤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항목은 성과와 관

련된 항목으로 성장통과 성과간의 관계를 측정하는데 영향을 

<표 2> 성장통 측정 설문 항목

구분 연구자 설문항목

성
장
통 
측
정

Flamhlotz와
 Randle

1. 직원들이 하루로는 시간이 모자란다고 느낀다
2. 예상치 못한 급한 일에 시간을 많이 빼앗긴다
3. 대부분의 직원들은 다른 직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4. 직원들이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를 모른다
5. 좋은 관리자를 찾아보기 힘들다
6. 혼자 해야만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직원이 많다
7. 회의는 시간낭비라고 생각하는 직원이 많다
8.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드물며, 세운다 해도 사후 관리가 
  안되어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이미순 

9. 회사분위기가 안정되지 못하고 산만하다
10. 사장 지시가 직원들에게 한번에 이루어 지지 않고, 반복 
    지시되고 중복 체크해야만 한다
11. 불필요한 곳에 회사경비를 많이 사용한다
12. 업무수행 시 신․구인력 간의 마찰이 종종 발생된다

김병년

13.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나 말을 자주 한다
14. 회사규정이나 운영방안 등에 불만이 많다
15. 신입사원인 경우 충분한 교육 없이 혼자 업무를 파악하고  
    회사에 적응한다

줄 수 있기에 삭제하였다. 이미순이 추가한 설문 중 4개와 

본 연구에서 성장통을 측정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3개의 

설문을 추가하여 총 15개의 설문으로 성장통을 측정하였다.

3.2.3 성장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장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는 벤처

기업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 위에서 살펴본 벤처기업

의 특성을 토대로 아래의 7개의 변수를 추출하였다.

<표 3> 성장통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3.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설문조사방식을 취한다.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하고, 그 요인점수(factor 
score)를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한다. 요

인분석을 통해 각 변수들의 타당성을 검증하여 성장기 벤처

기업의 성장통과 어떠한 유의적인 관계가 있는지 분석한다.
또한 연평균복합성장률을 사용하여 추출한 매출액의 추이를 

회사별 성장통 평균점수와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을 통해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Ⅳ. 실증분석 결과

4.1 조사표본 선정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설문지 배포 및 수거로 이루어 졌으

며, 업종에 따른 매출액의 차이를 반영하여 매출액 50~500억
원 사이의 벤처기업 26개 회사 2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본 연구는 위에서 추출한 7개의 독립변수가 어떻게 어떠한 

유의적 관계가 있는지, 또한 성장통은 기업성과와 어떠한 관

계에 있는지에 대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에서 

제시된 변수들을 중심으로 설문을 작성하여 총 400부를 중소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배포하였다. 회수된 설문 중 회사가 설

립된지 얼마 되지 않아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

하거나, 설문에 응한 응답자가 소수에 불과하여 유의적인 통

계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6개 회사(25명)를 제외한 20개 회

사 202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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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수

해석 측정결과Flamhlotz & 
Randle

본 연구의 
점수

10-14 15-22 모든 것이 정상

15-19 23-29 몇 가지 주의해야 할 것

20-29 30-44 몇 가지 분야에 점검해야 할 것이 있음 12개회사

30-39 45-59 심각한 문제 발생 8개회사

40-50 60-75 잠재적인 위기 또는 결단이 필요한 상황

<표 4> 표본의 특성

특성 구분 표본수 비율(%)

성별
남

여

160

42

79.2

20.8

학력

석사이상

대졸

고졸이하

20

155

27

9.9

76.7

13.4

연령대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39

115

45

3

19.3

56.9

22.2

1.6

직위

CEO

임원

직원

8

28

166

4.0

13.8

82.2

<표 5> 조사표본 기업의 분포 특성

구분 표본수 비율(%)

업종

(주력

사업)

반도체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의료,정밀 광학기기미치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기타

2

3

1

2

4

5

2

1

10

15

5

10

20

25

10

5

설립

연도

1990년 이하

1991~1999년

2000년 이상

3

8

9

15

40

45

매출

액

50억원이하

50~99억원

100~299억원

300억원 이상

8

7

3

2

40

35

15

10

4.2 성장통의 측정 결과

 Flamhlotz 와 Randle은 10개의 설문을 5점 척도로 하여 성

장통의 최고점을 50점으로 설정하여 아래의 <표 6>와 같이 

해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장통을 15개의 설문을 5점 척도로 하여 그 

최고점을 75점으로 하여 Flamhlotz와 Randle의 해석에 따라 

분석하였다.

<표 6> 성장통의 측정 결과

20개 회사의 성장통을 측정한 결과 그 평균값이 43.23점에 

달했다. 조사한 20개 회사 중 8개 회사가 ‘심각한 문제가 발

생’한 것으로 해석되는 45-59점 구간에 속해 있었으며 나머지 

12개회사도 ‘몇 가지 분야에 점검해야 할 것이 있음’구간에 

속해 어떠한 요인이 성장통에 영향을 미쳤는지 진단과 처방

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고점은 49.16점을 기록한 건강관련 의료장비를 생산하는 

B사로 1996년에 설립하여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건실

하게 성장해 온 유망 벤처기업이다. 그러나 최근 4년간 매출

액의 증가율이 0.7%에 불과할 정도로 성장이 멈춰있어 성장

통이 심각한 수준이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다.

4.3 성장통과 성과와의 관계

위에서 측정된 회사별 성장통 평균값과 최근 5년간 매출액

의 증가추이를 분석한 성과점수와의 관계를 보면 Pearson 
Correlation 값이 -.561을 보여 부(-)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Flamholtz와 Hua(2002), 이미순(2008)의 선행연구에서 성장통

은 기업의 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고, 본 연

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7> 상관관계분석 결과

구  분 매출액 증가추이 성장통

  매출액 
증가추이

Pearson correlation 1 -.561*

성장통 Pearson correlation -.561* 1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4.4 성장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4.1 요인분석 결과

요인분석은 설문문항 중 SPSS 통계프로그램에서 변수로 묶

이지 않는 설문을 제거하는 과정을 반복 수행했다.
 먼저 CEO의 특성의 경우 CEO의 개인적인 업무능력(설문

2-1∼설문2-4), 위기대응능력(설문2-5∼설문2-7), 리더십(설문

2-8∼설문2-10)을 측정하는 문항을 요인분석하였다.
조직구성원의 특성의 경우 직원들의 개별적인 업무수행능력 

등을 측정하는 문항(설문3-1∼설문3-6)으로 구성되었으며, 조

직 구조적 특성은 조직이 적정하게 편제되어 있는지, 조직은 

업무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문항(설문4-1∼설문4-6)으로 구성되었다.
조직 문화적 특성은 회사문화의 역동성, 적극성 등을 측정

하는 문항(설문5-1∼설문5-7)으로 구성되었으며, 기업의 전반

적인 기술․재무․기업경쟁특성을 측정하는 문항(설문6-1∼설문

6-8)으로 구성되었다.
요인분석결과는 회귀식 방법(regression method)에 의한 요인

점수(factor score)로 만들어 가설검증 자료로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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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문항 Factor1 Facto2 Factor3 Factor4 Factor5 Factor6 Factor7

2-1 0.610 -0.087 0.259 0.136 -0.148 0.215 0.132

2-2 0.637 -0.069 -0.103 0.108 -0.105 0.158 0.163

2-3 0.516 0.383 0.348 0.191 0.061 -0.119 0.094

2-4 0.671 -0.022 0.039 0.196 0.144 -0.019 0.047

2-5 -0.331 0.607 -0.134 -0.059 -0.058 0.216 -0.115

2-6 -0.051 0.741 -0.141 -0.081 0.052 0.035 -0.015

2-7 0.118 0.722 0.138 0.002 0.092 0.008 0.140

2-8 0.171 0.002 0.626 0.207 0.030 0.018 0.098

2-9 0.083 -0.110 0.694 0.019 0.064 0.199 0.226

2-10 -0.124 -0.019 0.650 0.048 0.172 0.148 0.253

3-1 -0.007 -0.023 -0.175 0.750 -0.052 0.035 0.022

3-2 0.317 0.140 0.155 0.544 0.121 0.181 0.180

3-3 0.197 0.020 0.408 0.450 0.032 0.129 0.088

3-4 0.249 -0.129 0.239 0.611 0.177 0.033 -0.007

3-5 0.137 -0.078 0.123 0.626 0.098 0.039 0.091

3-6 0.073 0.017 0.394 0.485 0.200 0.153 0.167

4-1 0.159 -0.020 0.297 -0.175 0.521 0.300 0.039

4-2 0.030 0.043 0.024 -0.031 0.676 0.127 0.101

4-3 0.113 0.159 0.295 0.147 0.485 -0.026 0.154

4-4 -0.158 0.067 0.240 0.014 0.702 0.057 0.147

4-5 -0.017 -0.051 -0.040 0.211 0.660 0.116 0.170

4-6 0.015 0.004 -0.136 0.359 0.604 0.120 0.036

5-1 0.378 -0.213 0.174 -0.045 0.275 0.569 -0.019

5-2 0.292 0.006 0.240 -0.009 0.178 0.598 0.135

5-3 0.156 -0.062 0.147 -0.092 0.136 0.634 0.211

5-4 0.041 0.090 -0.170 0.046 -0.011 0.590 -0.037

5-5 -0.059 0.229 0.089 0.293 0.019 0.564 0.229

5-6 -0.174 0.036 0.116 0.396 0.114 0.599 0.089

5-7 -0.074 0.093 0.238 0.193 0.208 0.582 0.111

6-1 0.244 -0.140 0.031 0.140 0.203 -0.077 0.635

6-2 -0.226 -0.082 0.001 0.080 0.268 0.252 0.580

6-3 0.105 -0.107 0.233 -0.019 0.065 0.142 0.744

6-4 0.112 -0.041 0.354 -0.129 0.114 -0.087 0.664

6-5 0.075 0.018 0.321 0.072 0.184 0.099 0.630

6-6 -0.052 0.132 0.160 0.062 0.050 0.017 0.716

6-7 0.196 0.132 -0.045 0.183 0.031 0.104 0.724

6-8 0.099 0.160 -0.022 0.131 -0.003 0.333 0.669

Eigen

values

2.447 1.909 2.784 2.842 2.812 3.087 4.130 

%of

Variance

6.613 5.159 7.524 7.600 7.680 8.343 11.161  

<표 8> 요인분석 결과

 

4.4.2 성장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요인분석의 결과 추출된 7개의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고, 성

장통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식은 

유의적으로 나타났으며(F=14.677, P<0.05), 설명력은 34.6%로 

나타났다(Adj. R²=.346).
분석결과 CEO의 특성의 경우 위기대응능력은 성장통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나, CEO의 업무능력과 리더십

은 성장통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의 경우 CEO의 역할이 중요하며, 그 중 CEO가 관

련 산업에 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 그리고 강력한 추진력은 

성장통과 유의적 관계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Beta=.161, 
t=2.409, sig.=.017). 다만 Beta값이 0.161로 나와 CEO의 업무능

력은 오히려 성장통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벤처기업은 CEO의 개인적 역량에 의존하는 

바가 크고, 초창기 기업이 성장하는데 분명 도움을 주지만 기

업이 일정한 성장단계에 이른 경우에는 CEO 개인보다는 시

스템에 의한 운영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Flamholtz와 

Randle(2000)도 조직발전단계에서 2단계(사업확장)에서 3단계

(경영의 전문화)로 넘어갈 때 성장통이 주로 발생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 시기에 계획, 조직구조, 관리자 양성, 통제 및 성

과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개발이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고 강

조하고 있다. 
한정화(2003)도 벤처기업의 급속한 성장에 걸맞은 관리능력

이 부재할 경우 인력과 조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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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CEO의 특성 중 관리기술과 관리경험을 기업성

장의 핵심 결정인자로 지적하는 연구도 많다(Gibb & Davies, 
1990; Smallbone, Leigh & North, 1995; Jennings & Beaver, 
1997; Sirmon & Hitt, 2003).

<표 9> 회귀분석 결과

구분 Beta t sig.

CEO의 업무능력(F1) .161 2.409 .017

CEO의 위기대응능력(F2)) -.042 -.725 .469

CEO의 리더십(F3) -.289 -4.196 .000

조직구성원의 특성(F4) -.054 -.765 .445

조직 구조적 특성(F5) -.252 -3.720 .000

조직 문화적 특성(F6) -.216 -3.120 .002

기술․재무․기업경쟁특성(F7) -.033 -.475 .635

F
Adj. R²

14.677
.346

 즉, 벤처기업이 CEO의 탁월한 업무능력을 기반으로 급속

한 성장을 하더라도 일정 단계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지 못

하고 CEO에 의존하는 조직구조를 유지하는 경우 성장통이 

심화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CEO가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직원들을 동기화하고, 

잘 조직화 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성장통을 줄이고, 
기업이 계속 성장할 수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이다

(Beta=-.289, t=-4.196, sig.=.000)..
조직구성원이 업무에 대해 얼마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는 성장통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으며, 조직 구조적 특성은 

성장통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252, t=-3.720, sig.=.000). 기업의 구조를 적정하게 편제

되고, 업무분장이 잘 이루어져 있으며, 새로운 과제나 업무에 

대응할 수 있는 신축적인 조직을 만든다면 성장통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조직 문화도 성장통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16, t=-3.120, sig.=.002). 고객 지향적 기업문

화를 만들고, 직원들이 책임감과 적극성을 지닐 수 있도록 기

업문화를 조성한다면 성장통을 감소시킬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업의 전반적인 기술수준이나 재무의 투명성, 외부 기업과의 

경쟁에서의 역량은 성장통과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못하

였다.

4.5 가설검증

회귀분석의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 중 성장통과 경

영성과간의 관계를 나타낸 가설 1은 채택되었다. 즉, 성장통

이 심할수록 경영성과가 떨어짐은 본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CEO의 특성 중에서는 업무능력과 리더십이 성장통과 유의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CEO의 업무능력은 성장통

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어 기업이 일정 수준으로 성장

하는 경우 CEO의 업무능력에 의존하기 보다는 성장한 만큼 

조직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시스템과 내부구조를 새로 만드

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표 10> 연구 가설 검증 결과

구 분 가   설 결과

가설 1  성장통이 심할수록 경영성과는 떨어질 것이다. 채택

가설 2
 CEO의 특성(업무능력, 위기대응능력, 리더십)은 

성장통에  유의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업무능력과 
리더십만 
채택 

가설 3
 조직구성원의 특성은 성장통에 유의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4
 조직의 구조적 특성은 성장통에 유의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5
 조직의 문화적 특성은 성장통에 유의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6
 기업의 기술․재무․기업경쟁특성은 성장통에 유의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조직구성원의 특성은 성장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

하였으며, 조직의 구조와 기업의 문화적 특성은 유의미한 영

향을 미쳐 가설이 채택되었다. 기업의 전반적인 기술․재무․기
업경쟁특성은 가설이 기각되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벤처기업이 겪는 성장통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

향과 그러한 성장통이 발생하는 요인을 분석하여, 현재 성장

통을 겪고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장통을 겪게 될 

많은 벤처기업들에게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기업의 경영성과는 조사기업의 최근 5년간 매출추이를 

연평균복합성장률을 사용하여 추출하였으며, 성장통과 관련하

여 Flamholtz와 Randle(2000)이 사용한 설문 8개 문항에 이미

순이 사용한 4개 문항과 본 연구에서 추가한 3개 문항 등 15
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벤처기업의 특성을 

통해 ① CEO의 특성(업무능력, 위기대응능력, 리더십), ② 조

직 구성원의 특성, ③ 조직 구조적 특성, ④ 조직 문화적 특

성, ⑤ 기술․재무․기업경쟁 특성 등 5개 항목 7개 종류의 변수

로 분류하였다.
조사는 총 20개 회사, 202명의 임직원에 대한 설문조사법을 

이용하였으며, 그 결과 성장통이 45점이 넘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측정된 회사가 8개, 성장통 점수가 30-44점으

로 상대적으로 낮아 ‘몇 가지 분야에 점검할 것이 있음’으로 

분류된 회사가 12개로 조사되었다.
성장통과 경영성과간의 관계는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부(-)의 관계에 있어 기존연구에서 분석된 것과 

같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성장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

을 통해 변수를 추출한 다음 이를 독립변수로, 성장통을 종속

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7개의 변수 중 CEO의 업

무능력과 리더십, 조직 구조적 특성, 조직 문화적 특성 등 4
개 변수는 성장통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다만 CEO의 업무능력은 성장통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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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벤처기업의 경우 일정한 성장단계에 이른 경

우 CEO가 기존의 업무스타일을 유지하기 보다는 관리시스템

을 구축하고, 직원들에게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며, 직원들을 

동기화하고, 잘 조직화 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성장통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기업의 구조와 업무분장을 적정하게 편제하여 새로운 

과제나 업무에 대응할 수 있는 신축적인 조직을 만든다면 성

장통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조직 문화도 고객 지향적 기업문화로 만들고, 직원들이 책

임감과 적극성을 지닐 수 있도록 기업문화를 조성한다면 성

장통을 감소시킬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전체 조사대상 기업이 20개 회사에 불과하여 변

수에 영향을 강하게 미치는 회사가 분석에 포함되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향후 보다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된다면 보다 정교한 분석

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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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mpirical Study on Relationship among SME's

Characteristics, Growing Pains and Firm's Performances

Kim, Byeong N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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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the indication on policy for the SME that are going through the Growing Pains by 
analyzing the cause of the Growing Pains and the effect that it causes to the company performance. By measured the extent of the 
growing pains in entrepreneurial companies, 8 of the 20 companies surveyed companies indicate that some very  significant problems 
exist within the organization and the other 12 companies indicate some organizational problems require attention. As a result of 
correlation between company performance and Growing Pains that analyzed by using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 we have 
arrived at the conclusion that they are oppositely related. We have conducted the regression coefficient in order to analyze the factors 
that are affecting the Growing Pains and we have discovered that Leadership and work performance capability of CEO, Company’s 
structure capability and Company’s cultural strength have a meaningful relation out of 7 Factors that were used for regression coefficient. 
Only, CEO's work performance is analyzed to worsen the Growing Pains that, for enterprises at the certain growing stage it is needed to 
establish an administrative system instead of relying on CEO. Also CEO's strong leadership play which relate to administrative capacity, 
forming reasonable organizational structure, customer oriented mind and Company's culture that are developed with sense of responsibility 
reduce Growing Pains according to a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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